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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  내가   

아아아아  나나나나  사사사사  

오오오오  푹푹  눈눈  나나아  

 

나나나나  사사오  하하  

눈오  푹푹  날날하  

나나  혼혼  쓸쓸쓸  앉앉  소소나  마마아  

소소나  마마마  생생가아  

나나나나  나나  눈눈  푹푹  쌓눈나  오  흰  당나당나  나하  

산산산  가혼  출출눈  우나  깊오  산산산  가  마가날마  살혼  

 

눈오  푹푹  나날하  

나나  나나나나  생생하하  

나나나가  아아  올  날  없아  

언언  벌벌  내  속마  하고고쓸  나  눈이이가아  

산산산  가나  것오  세세가세  지나  것눈  아아아  

세세  같오  건  더더더  버날나  것눈아  

눈오  푹푹  나날하  

아아아아  나나나나  나나  사사하하  

앉어사  흰  당나당당  오오오눈  좋아사  응응응응  울울  것눈아 .   

- 백백 ,  ｢ 나나  나나나나  흰  당나당 ｣   



 

 

 

  



1 .  접접  

 

인인사  실실울  가가  깊눈  파하파앉가나  학학학산나  사서마  정마정백학눈  있아있 ,  동서마

나  불불가  있울  겁아아 .  불불  전전  중  우날사  관관울  끄나  것오  바바바바

( V a s u b a n d h u ,  世世 ,  3 2 0 ? - 4 0 0 ? ) 가  마시시시  유유불불 ( 唯唯唯唯 )

눈지이 .  유유불불나  글혼  그그산  “일육사  모모  것눈  마마사  표세마  지나지  않나아 ”하  소가

하나  불불학파나  말말아아 .  유유불불마사  중이가  것오  눈  학파가  인인사  사유울  아소  섬세

하하  정백하하  있아나  점점아아 .  프산눈프 ( S i g m u n d  F r e u d ,  1 8 5 6 -

1 9 3 9 ) 가  인인사  내있울  ‘눈이 ( I d ) - 혼아 ( I c h ,  e g o ) - 초혼아 ( Üb e r -

I c h ,  s u p e r - e g o ) ’산  사해가아있 ,  유유불불마사나  우날사  내있울  혼그마자  

여여  가지  단단나  가가  것학산  사해하하  있있아아 .  흔쓸  눈것울  ‘팔유팔 ( 八唯八 ) ’눈이하  

부부아아 .   

우우  가가  관심마  있나  여여  번번  사유눈  바산  알이이유 ( ālayavijñana)학산사  이기사유눈

이하  할  바  있있아아 .  알이이유  위마  있나  일일  번번  사유인  마나섹 ( m a n a s ) 나  혼이

사유눈이하  할  바  있나  것눈아 .  마나섹나  이기사유울  불불하나  혼아이하  믿나  사유눈이하  

할  바  있있아아 .  하하  이기눈  없아있 ,  우날나  혼이사유울  가가  바당  없울  겁아아 .  마나

섹  위마나  있나  것눈  ‘사유 [ 意唯 ,  m a n o - v i j ñān a ] ’학산  감생  어눈데나  개개울  

생생하나  사유점아아 .  사유  위마나  순순순학산  ‘접생사  사유 [ 身唯 ,  k āy a -

v i j ñān a ] ’,  ‘혀사  사유 [ 舌唯 ,  j i h v ā- v i j ñān a ] ’,  ‘코사  사유 [ 鼻

唯 ,  g h r āṇa - v i j ñān a ] ’,  ‘당사  사유 [ 耳唯 ,  śr o t r a -

v i j ñān a ] ’,  그날하  마지마학산  ‘눈사  사유 [ 眼唯 ,  c a k ṣu r - v i j ñān a ] ’

눈  위자말아아 .   

아다  가지  감생순  사유파  중  가가  표있마  있나  것눈  ‘눈사  사유 ’눈하  가가  관심마  있나  것

눈  ‘접생사  사유 ’눈이나  사실오  매우  중이말아아 .  눈것오  접생눈  우날사  이기사유 ,  혼이사



유 ,  그날하  사유울 ,  인단쓸  말사  나사  실실사  중관울  가가  강하하  혼자할  바  있아나  것울  

사의하이  때학점아아 .  애인눈  내  귓가마  달달하하  속속눈나  앉나  그  내내당  매우  중이말

아아 .  그그지그  더  중이가  것오  눈이  앉가  애인눈  내  몸마  육체울  전사소전나 ,  혹오  그

사  호호눈  내  피부사  감생울  깨울  바  있나  애사유순인  세상울  그모아나  어  있울  겁아아 .  

여이사  우날나  언앉언아나  피부  감생눈  1 0 배  눈세사  효효산  세그상울  혼자가아나  연연  결

효나  떠올날하  됩아아 .  앉언아나  앉나  속속눈나  것울  가가하하  그모  바  사사사  접접눈  

더  중이가  셈눈지이 .    흥의산아  것오  현그  효학당  인인  삶마  있앉사  접생  혹오  피부  감생

눈  얼마나  중이가지  깨깨하  있아나  점점아아 .  아마오  아눈다  액액액 ( D i a n e  

A c k e r m a n ,  1 9 4 8 년  출생 ) 사  눈이이점아아 .  

 

태아에게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은 촉각으로, 신생아는 눈을 뜨거나 세상에 대해 알

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촉각을 통해 느낀다. 우리는 태어나면 보거나 말할 수는 없어도 본능

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작한다. (…) 신체 접촉은 ‘나’와 ‘타자’의 차이, 나의 외부에 누군가, 

엄마가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엄마를 만지고 엄마의 손길을 받는, 최초로 경험하는 따

스함은 헌신적인 사랑의 기억으로 평생토록 남는다.-□감각의 박물학(A Natural History of 

the Senses)□ 

 

애액그오  아다  감생마  비사  접생눈  너애나  원초순인  감생눈이하  강고하있사  눈이이나  마

시말아아 .  그그사  지순그산  접생오  매우  흥의산아  감생  이관점아아 .  아다  감생파눈  마육

사  특특가  이관마  집중집앉  있아있 ,  - 예나  파앉  마생오  눈 ,  후생오  코 ,  청생오  당 ,  

의생오  점마  집중집앉  있지이 -  접생그오  마육나  둘더둘하  있나  피부  전육나  관관눈  집앉있

이  때학눈지이 .  결결  피부나  인인눈  가가  가가  전그가  감생  이관인  셈점아아 .  피부나  아

서가  형형산  이더드아아 .  발발 ,  가마 ,  발발 ,  깃깃 ,  생가 ,  머날머머  등등오  모바  피부

마  속하아속이 .  사실  인인오  피부산  내부나  외부  사눈사  경단나  갖나  실존점아아 .  그그사  

그이지  외부  사사파오  피부사  배자나  윤윤울  우날  혼마효  전사  같오  것학산  눈사말아아 .  

화가눈나  아동울  전사  외모나  가가나  것당  아  눈유가  있있시  셈점아아 .   

가  가지  더  소주사이  할  것오  접생  혼육가  나혼마  그가  현실순  감생울  가가하하  가아나  



점점아아 .  그그사  피부  감생오  내있마  갇혀있나  유아유순  인인울  여지없눈  동이마동  바  있

나  힘울  가지하  됩아아 .  오랫동랫  실실집있시  사사눈  나나나있 ,  우날나  혼마당  모모하  그

나  그만언만하  말아아 .  바산  눈겁아아 .  나나  아다  누누가가  내  앞마  있아나  확마울  가지

이  위사사 ,  우날나  그  사사울  그가  바  있앉이  말아아 .  그가  바  없아있 ,  우날나  그것눈  

현실눈  아아이하  판단할  겁아아 .   머날  속마사그  눈이앉지나  사사눈  현실현오  갖하  집나  

것당  모바  피부  감생  때학눈이나  것 ,  눈것오  매우  중이가  사실점아아 .  전화나  화세학산그  

사사하하  있아하  그만하나  사사당  있있아아 .  그그지그  효연  눈것오  사실일속이?  사사마  

빠빠울  때  우날가  그  사사울  그가  바  없아나  사실사사  불불가  것당  없이  때학점아아 .   

인인눈  경경하나  최초사  피부  감생오  애무마  그가  것일속이?  그것오  잉형잉  뒤  혼자마사  

언내나  마인  동랫  피부산  느느시  감생일  겁아아 .  특쓸  앉머아사  서바산  부이부하  둘더둘여  

따따하하  언호집하  있아나  접생오  매우  중이가  것눈이하  할  바  있있아아 .  서바  속마사  느

느시  피부  감생오  바바바바사  표현울  빌날혼있  가가  이기순인  이기사유학산  아눈마하  남아

있울  바수마  없있아아 .  아눈가  혼자학산부데  나체  순인 ,  가가  필이가  것눈  비비  서바  속

사  피부  감생효나  비불할  바  없지그  그마  근접가  앉머아사  포포눈이하  말아아 .  그그지그  

흥의산아  것오  연형여  앉머아사  포포눈나  애애가  아아더이당  부이더아  서깃  담이이당  아눈

가  충정쓸  편랫편효  랫정감울  느느아나  겁아아 .   

따따가  포포효  애애나  받오  아눈파눈  그그지  않오  아눈파언아  육체  체가  속당가  5 0 %나  

빠모아하  말아아 .  아마  섹피스혼이있  이기사  감정눈  개육가  가가  삶마사  사지 ,  즉  코나코

섹나  체가마증나  사사이하  눈이이시울  지당  모나  일점아아 .  앉어있  원초순인  따따편효  아

늑편 ,  혹오  언호받나아나  느느울  소있시  혼자  속마사사  피부  감생눈  우날  전육  인생사  근

원순  이기울  연현하나지당  모나  일점아아 .  물유  완전쓸나  불가가하하  하하지그 ,  원형순인  

피부  감생사  세단나  복원하만나  애사유순인  스노눈  사사울  가가하하  하나  이초이하  할  바  

있울  겁아아 .  그그사  애액그사  마지마  눈이이 ,  즉  “엄마나  그지하  엄마사  손손울  받나 ,  

최초산  경경하나  따섹편오  헌마순인  사사사  이기학산  평생평비  남나아 ”나  말오  매우  중이가  

눈이이점아아 .    

 

 



2 .  애애   

 

사사효  관관하여  피부  감생눈  중이가  눈유나  현순인  감생눈  전순학산  피부  감생마  사실하

이  때학점아아 .  흥의산아  것오  피부  감생오  모모  곳마사  균등하하  정날집앉  있지  않아나  

점점아아 .  앉느  부정오  민감하하 ,  아다  부정오  둔감가  유눈지이 .  가가  피부  감생눈  민감

가  부정눈  흔쓸  말가  현감그나  일자가아나  것오  매우  눈이산아  일점아아 .  현감그나  소산  

깃  없나  부정마  집중집앉  있아하  말아아 .  발바발 ,  손가머  끝 ,  클날평날섹 ,  마경 ,  젖젖

지 ,  손바발 ,  혀  등눈  그그지이 .  앉어있  당연가  일눈이하  할  바  있있아아 .  깃눈  피부  감

생울  상사하아속  말점아아 .  그그지그  모모  감생오  앉어하  훈관집느훈마  따이  매우  눈가순

학산  발달할  바  있나  법점아아 .  그더아속  앉어하  훈관하느훈마  따이  깃눈  덮인  부정눈  깃

눈  없나  부정언아  더  민감사가  바당  있아나  겁아아 .   

그그있아아 .  피부  감생당  사내하있  할바비  민감사지하  발달가아나  사실울  잊앉사나  랫  

될  겁아아 .  눈  점마사  갓가아눈  때  앉머아가  앉어  부정울  많눈  쓰아쓰앉  소있나지 ,  혹오  

앉어  가감울  가가  옷눈나  담이마  둘여  있있나지나  매우  중이가  일눈이하  할  바  있있아아 .  

깃눈  있나  부정 ,  즉  머날머머마  굉가쓸  민감하하  바응하나  사사눈  있나  것당  눈이  눈유마

사일  겁아아 .  앉머아나  혹오  혼마울  사사사소있시  사사눈  머날머머울  혼소  쓰아쓰앉  소있

시  겁아아 .  물유  그  눈후  앉머아나  사사하시  사사눈  아아더이당 ,  누누가가  혼마사  머날머

머울  그가아있 ,  눈  사사오  당연쓸  효전  사사받사시  때사  느느울  회복할  바당  있울  겁아

아 .  그그이  때학마  바바바바나  사서마사나  단순쓸  감생눈이하  시시  것당  사실  사유눈이하  

눈이이시시  겁아아 .  사유사  기가오  이기눈기  가노마  있학아속  말점아아 .   

지지  사사하나  사사눈  앉느  부정마사  나사  손마  깊눈  바응할  때 ,  우날나  혼마사  손손눈  

가때  그  사사울  사사시시  나혼사  손손효  겹겹지하  있아나  것울  확인하나  셈눈지이 .  그그아

하  사사  너애  불편하전나  불불하하  생생할  필이가  없있아아 .  역학산  눈것오  우날당  혼마사  

손손울  나혼사  몸마  생인마각각  바  있아나  사실울  알만소이  때학점아아 .  눈  그주마사  가  

가지  생생사언아이  할  것오  접생 ,  즉  피부감생눈  가가  바동현 ( p a s s i v i t y ) 사  학

언점아아 .  아마  말사  접생오  사사울  가가  사사사  쓰아쓰마  바응가아나  것눈지이 .  손가머  

끝눈  정해  현감그눈이나  하지그 ,  세그상울  애애하하  있나  사사오  혼마사  손가머마사  특아

다  불감울  느느지  않나  법점아아 .  애애하나  혼사  가동현 ,  혹오  사지나  눈현 ,  그날하  애



애당하나  혼사  바동현 ,  혹오  감현 .  애무  흥의산아  그고점아아 .  그그사  바그산  세그상눈  

나사  손가머  끝울  섬세하하  그만만아있 ,  나나  세그상사  손마  전언집나  인형사사  바동순인  

세형마  사하하  됩아아 .   

사지나  발발사이  하나  가동순인  점가마  있나  것오  힘파하 ,  바동순학산  나인사  애애나  받

나  감현순인  점가오  쉽아 .  그그사  그이지  우날나  애애나  하나  편언아나  애애나  받학만나  

편울  우선하나  지당  모다아 .  물유  눈것오  앉나  마시  앉머아산부데  받오  따섹편사  경경눈  

바동순눈있아나  사실효  접가  관관눈  있울  겁아아 .  연애  마시마  그평비  부이부하  그만소

시  사사눈  결혼  생생눈  지속집혼  애애나  받학만하  할  뿐  애애하만나  생생울  특산  하지  않나  

것당  아  눈유가  있있시  셈점아아 .  그그지그  연애  마시  그그하  순자순학산  애애하시  사사오  

왜  그그울속이?  눈  가학마  언그산  답울  할  바  있아있 ,  우날나  연애나  결혼  사눈마  앉어  

가순  단시눈  있나지당  알  바  있울  겁아아 .  바산  눈  그주마사  애애나  관관잉  사모프모

( J e a n - P a u l  S a r t r e ,  1 9 0 5 - 1 9 8 0 ) 사  눈이이가  우날사  눈마  파

앉어아아 .   

 

애무는 타자의 육체를 내 것으로 가지려는 운동이다. (…) 애무는 단순한 접촉을 원하지 않

는다. 애무를 접촉으로 환원시키는 사람만이 애무가 가진 독특한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

다. 왜냐하면 애무는 단순한 건드림이 아니라 어떤 모양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를 애

무할 때 나는 내 손가락 아래에서 그녀의 살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존재와 무(L’Être 

et le Néant)□ 

 

오그잉  연인눈나  오그잉  부부가  연애마시  그파눈  나누있시  강강가  사사울  떠올날하  사소

나  연시눈지이 .  연애마시  애인오  혼마울  지지  사사하하나  있지그  언언모지  떠날  바  있나  

혼유나  가지하  있있지이 .  관지앉  애인오  나나  같눈  있아하  하더이당 ,  마마오  아다  사사마

하  가  있울  바당  있있아아 .  눈것눈  불랫시모지 ,  우날나  세그상사  몸울  그지하  됩아아 .  

그그지그  그것오  단순가  접접눈  아아지이 .  나사  손가머마  사사  전언집나 ,  아마  말사  나사  

손손마  민감하하  바응하나  애인사  몸울  전사사 ,  애인사  정마마정당  가장하하아나  마당아속  

말눈지이 .  그그지그  혼마마하  이기울  소나  나혼나  소유하이  위사사  우날나  애애사  스노당  



힘모  각당  모모하  됩아아 .   

물유  우날사  애애가  나혼마하  효효가  있있시  것오  나혼마하나  따따하하  그만빠울  때  얻있

시  편랫편마  그가  원초순  경경눈  몸눈나  정마마  깊눈  생인집앉  있이  때학눈지이 .  불불가  

것오  세그상눈  혼유나  포이하전나  포이하당비  그파있울  때 ,  세그상울  애애하만나  스노오  

사유순인  스노학산  느느지하  잉아나  점눈지이 .  정말  비자눈지이 .  세그상눈  혼유나  가지하  

있울  때마나  애애사  스노눈  스노학산  아가오지  않지그 ,  세그상눈  나마하  속시아하  생생하

나  순인  애애사  스노오  사유순인  스노학산  아가체아나  사실눈  말눈지이 .   

여이사  잠마  점효  혀사  피부감생울  전사  눈이앉지나  증섹마  그사  살살언당비  하지이 .  중

이가  것오  눈  경우당  모유나  우유나  먹있울  때사  원초순  접생  경경학산부데  눈사될  바  있아

나  점점아아 .  프산눈프가  말가  연강이 ( O r a l  s t a g e ) 사  경경눈이하  할  바  있지

이 .  애액액오  프산눈프언아나  유해가  인인학혼  모날섹 ( D e s m o n d  J o h n  

M o r r i s ,  1 9 2 8 년  출생 ) 마  사실하여  증섹나  팔해하만하  말아아 .   

 

옛날 이유식이 상품으로 나오기 전에, 엄마들은 아기들이 젖을 뗄 때 음식을 씹어 아기의 

입에 넣어주었다. (…) 혀로 서로의 입을 탐색하는 연인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입에서 음

식을 받아먹을 때의 편안함을 느낀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은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둘이 한 

몸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감각의 박물학□   

 

프프자  증섹마  그가  흥의산아  단언학눈지이 .  중이가  것오  엄마가  씹오  마유울  점학산  받

아먹학마  혀나  불순시시  경경울  점효  혀나  이기하하  있아나  점눈지이 .  그때사  따따편 ,  그

날하  그때사  편랫편속지당  말눈지이 .  인인학혼사  정백효  프산눈프사  논사가  맞물만  파앉가

나  부정눈  흥의흥있아아 .  그그지그  프산눈프나  약인  논사나  달날하지이 .  오쓸만  그마하  

중이가  것오  연강이  때  바유나  언그산  받아  욕욕눈  언그산  충만집있나지사  여부여학아속

이 .  그약  연강이  때  욕욕눈  충만잉  사사오  현인눈  집앉사  정세순인  현욕울  이더드아아 .  

그그지  않아있  그사  현욕오  점마  하고집나  형유학산  실현잉아나  겁아아 .  흥의산아  지순눈

지이 .  그그지그  프산눈프사  지순오  고지  지나지  어가  있지이 .  그약  점효  혀산  느느시  접

생  경경눈  따따편효  포그감눈  아아이  눈가감효  불불감눈있아있 ,  접생순  프이우마나  겪오  



사사오  증섹나  연인  사눈마  나누나  사사사  징표산  받아파눈이  앉어이  때학점아아 .  앉어모  

중이가  일점아아 .  접생순  경경눈  애사유순  이기학산  우날사  육육나  마마마  지울  바  없나  

세사산  생인잉아나  사실눈  말눈지이 .   

 

 

3 .  섹섹  

 

사사사  핵관오  사사하나  것언아  사사받학만나  어  있아나  것 ,  아마  말사  사사오  혼마눈  

이기울  유지하이  위사사  세그상울  이연하나  감정눈이나  것 ,  눈것오  접생마당  그그산  전내

집나  사실눈  아아속이?  내가  애인사  몸울  그지하  싶오  가정가  눈유나  세그상학산부데  그만

지이나  원하이  때학눈이나  겁아아 .  애인울  느랫울  때 ,  세그상당  혼마울  젖  느랫하  있아나  

느느 ,  눈것그이  우날나  불복하하  하나  것당  없울  겁아아 .  앉어있  우날나  엄마가  집이언아

나  항세  앉나아눈가  집이나  원하나  실존이하당  할  바  있울  것  같있아아 .  엄마산부데  받오  

따따가  포포눈  오오당  애인마  그가  포포마사당  바복집하  있학아속  말눈지이 .  눈것오  현순

학산  현성가  바  인인  사눈마  벌앉지나  섹섹마  버지가나  힘울  가지하  있있아아 .  바모프당  

눈  점울  해확쓸  알하  있있지이 .    

 

성교 외에도 부동의 껴안음이란 또 다른 포옹의 형태가 있다. 우린 마술에 걸린 채 황홀

해하며, 잠자지 않고 잠 안에 있으며, 잠들기의 그 어린애 같은 쾌감 속에 있다. 그것은 옛

날이야기의 시간이요, 나를 고정시키고 마비시키는 목소리의 순간이요, 어머니에로의 되돌아

감이다. (…) 그렇지만 이 어린애 같은 포옹 한가운데서도 생식기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솟

아올라, 근친상간적인 포옹의 그 분산된 관능을 차단한다. 그러면 욕망의 논리가 다시 작동

하고, 소유의 의지가 되돌아오며, 어린이 아이 위에 이중 인쇄된다. 나는 모성적인 것과 생

식기적인 것을 원하는, 동시에 두 명의 주체이다.-□사랑의 단상□  

 

바모프나  애인울  품마  랫울  때  발생하나  편랫편효  따따편울  불감눈이하  눈이이말아아 .  



그날하나  포포마사  오나  불감오  “앉머아마산사  집되아감 ”눈이하  팔해말아아 .  그그지그  바

모르나  현성가  남그  사눈사  포포눈  가가  정분울  눈이이하하  있있아아 .  사사하나  사사마하  

그만지하  있아나  나다가  불감  속마사  갑혼이  생유이순  기가눈  출현하이  때학눈지이 .  포포

눈  바동현 ,  편랫편 ,  지속현마  강고점눈  있아있 ,  생유이순  기가오  가동현 ,  불랫편 ,  단

발현마  강고점눈  있있아아 .  따따가  젖울  배부모하  먹하  엄마사  품마사  잠이나  스고편눈  포

포눈이있 ,  속눈  불편사사  갑혼이  팔사이당  하나  것사사  급시섹더아  것눈  현불이하  할  바  

있학아속  말눈지이 .   

포그사  지속효  배팔사  욕연나  정해  눈가순인  것점아아 .  그그사  바모프나  말말아아 .  

“나나  모현순인  것효  생유이순인  것울  동마마  원하나  정분잉  소육 ”이하  말눈지이 .  잊지  말

아이  할  것오  눈이  정분현오  가가  민감가  접생  가노효  생유  가노눈  현이이나  동일가  이관마  

공실하하  있이  때학마  생하아나  점점아아 .  부이부하  그만소있울  때  가가  그만섹부하  편랫

가  불감울  소지그 ,  동마마  앉느  순인  급시섹이  시정마  자달학만나  격정순  불감당  편함  가

지하  있학아속  말눈지이 .  소사사이  할  것오  현이순  사사울  단순쓸  실만  언실울  위가  기가

눈이하  자부사사나  랫  잉아나  점점아아 .  불불쓸당  눈이  고생오  플이플 ( P l a t o ,  

B C 4 2 8 ? - B C 3 4 8 ? ) 마사부데  쇼쇼하우앉 ( A r t h u r  

S c h o p e n h a u e r ,  1 7 8 8 - 1 8 6 0 ) 속지  앉어있  지지당  전내집하  있있아

아 .   

그그사  바나눈유 ( G e o r g e s  B a t a i l l e ,  1 8 9 7 - 1 9 6 2 ) 나  우날마

하  매우  소중가  철학혼이하  할  바  있울  겁아아 .  그나  전사  우날나  현이순  사사당  사회순  

사의마  깊눈  물파앉  있아나  것울  알사이  때학점아아 .  마산에에사  역사

( L ' h i s t o i r e  d ' ér o t i s m e ) 마사  바나눈유나  말말아아 .  “지이사  그

세오  지지집있아나  사실  하나그학산  강노가  탐욕사  그세눈  집이당  가아 .  현순인  것효  관관

눈  있나  지이나  그육산  그세사  현순  가자 ( 혹오  마산에가  가자 ) 나  강고하나  결효나  낳나

아 ”하  말눈지이 .  아마  말사  현이순  사사사  강강편오  앉어  지이나  전언산  하하  있아나  것눈

지이 .  그그아있  우날사  현이순  사사오  앉어  지이나  전언하하  있나  것일속이?  아불섹부하

당  애액그사  눈이이나  우날  사학울  사결하나  어  실마날나  언공할  겁아아 .    

 



누군가를 만지고 싶은 열정과 누군가가 만져주기를 바라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금

기시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 미국에서는 남자가 허락 없이 여자의 젖가슴이나 엉덩이 혹은 

생식기를 만지는 것은 금기이다. (…) 피지에서는 누군가의 머리칼을 만지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생식기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벌거숭이라고 사는 원시 부족에게도 몸에

서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가 있다. 사실 금기가 사라지는 상황은 딱 두 가지다. 상대의 몸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연인들 그리고 엄마와 아기.-□감각의 박물학□  

 

마액그사  눈이이나  뒤산부데  읽나  것눈  눈사마  당도눈  될  것  같같이 .  “지이가  사이지나  

세상오  딱  바  가지아 .  세그사  몸울  마마그산  그가  바  있나  연인파  그날하  엄마나  아이 . ” 

흥의산아  연시눈지이 .  사사하나  바  사사그눈  사회순학산  규정집나  마육순  지이나  넘앉팔  

바  있아나  사실눈  말눈지이 .  눈것오  역학산  말사사  사회순  지이나  넘앉사지  않나아있 ,  사

사눈  눈이앉지지  않나아나  사실울  사의하나  것눈이당  하지이 .  바모프사  생생효나  달날  ‘생

유이순인  것울  원하나  것 ’효  ‘모현순인  것오  원하나  것 ’오  그대순눈지나  않사시  셈점아아 .  

단지  생유이순  사사오  현이나  지이마하나  사회마  더  강하하  영영울  받하  있울  뿐눈아속  말

눈지이 .  그더아속  지이  그세인  현이나  소유편학산벌  우날나  세그상눈  나나  사사하하  있아

나  것울  확인하하  싶있시  겁아아 .  물유  피지마사  사사마  빠가  사사오  세그상사  머날머울  

쓰아쓰학만하  랫달하하안 .   

불불가  일눈지이 .  사회순  지이나  바복하하  있나  세그상눈  혼마사  현이나  편부산  언눈전

나  그지당비  허머하지  않이  때학마 ,  우날나  현이나  그가  바  있전나  섹섹나  할  때마그  세그

상눈  혼마울  사사가아나  사실울  인정하하  집있학아속  말눈지이 .  흥의산아  것오  현이마  지

이가  집중집앉  있나  사회나  그부정  가부가언사  지배나  받나  사회이나  점점아아 .  존산효  권

노울  혼마사  혈육마하  서당하이  위사사 ,  가부가언  사회나  순결효  지욕사  눈어올산이나  그

모  것학산  유해하지이 .  우날  사회사  경우당  의결눈나  프사섹나  특아다  순눈가  없나  사회점

아아 .  앉어있  더  관할  바당  있울  겁아아 .  여이사  잠마  우날  사회마사  증섹가  앉어하  불동

시나지  생생사언당비  하지이 .  가때나  점입당  현순  지이사  그세  중  하나여있아아 .  그그지

그  지지  증섹나  눈전언아  훨훨  더  혼유산더빠있아아 .  물유  아아당  현순  지이사  그세학산  



여이나  사사당  많지그  말점아아 .  앉어모  증섹가  혼유산더빠아나  것오  증섹가  지이사  불위

가  아아이  지 감효  편랫편사  감생학산  눈불집하  있아나  것울  언여보아아 .  증섹그학산  사

사울  확인할  바  없나  마그가  당그하하  있나  셈눈지이 .   

현이순  사사마  그가  집고오  우날  사회가 ,  혹오  우날  혼마눈  앉어  지이나  바복하하  확그

존생산하하  있아나  것울  언여보아아 .  결결  지이나  넘앉사  “세그사  몸울  마마그산  그가  바  

있나 ” 사눈가  잉아하  할지이당 ,  바  사사눈  현이순  사사학산부데  혼유흥이나  힘모  법점아

아 .  바  사사오  현이나  전가  현불산  지이나  넘있아나  이기울  공유할  세아속  말눈지이 .  이

캉눈  “현관단기  실존하지  않나아 ( i l  n ' y  a  p a s  d e  r a p p o r t  

s e x u e l ) ”이하  시시  것당  아  눈유가  있있시  셈점아아 .  남그  사눈마  순바가  현순인  

관단기  실존하지  않하 ,  오아  사회순학산  규정잉  현순인  관단그  실존가아나  사의눈지이 .  

그그아있  사회  지이육단마  포포집지  않나  현관단 ,  사산사  몸  중마사  현이나  같오  앉어  특

정  부위마  하고집지  않나  현관단기  불가가가  것일속이?  물유  눈유순학산  충정쓸  가가말아

아 .  그것오  포포효  같오  현관단 ,  혹오  ‘현이순인  것 ’울  나아그산  자복하하  ‘모현순인  것 ’눈  

강사가  현관단이하  할  바  있울  겁아아 .  고바관효  급시섹더도눈  사이가  현관단눈하지이 .  

물유  현불나  일정  정당  관관눈  있이  때학마  ‘모현순인 ’ 현관단당  앉어  시정학산  끝나하  될  

겁아아 .  그그지그  그것오  느느편사  영유나  같오  모있학산  가불될  겁아아 .   


